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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2 년 3 월 6 일 “성경의 큰 숲 보기(62) 요한계시록: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5-7) 

저자 요한은 밧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서신의 골자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선하신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부름 받은 존재는 교회입니다.  

[1] 요지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통치를 위임하여 피조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첫 대리통치자 아담은 이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약을 통해 아담의 
실패를 부단히 회복시키려 하셨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함께 재림의 때까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요한 때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2] 흐름과 구성 

(1) 1:4~3 장 일곱 교회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교회를 주관하며 함께 하십니다. 일곱교회 
(에베소~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마다 칭찬/책망을 받으며 여러 다른 
특징을 보이지만, 이기는 교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완성된 피조계)의 상속이 약속됩니다.  

요한은 교회가 승리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2) 4-5 장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 

요한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찬양/경배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이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곱 개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는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이 인을 뗄 자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악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3) 세가지 7 심판 

i. 6-8 전: 일곱 인 심판 
ii. 8 후-11: 일곱 나팔 심판 
iii. 15-16: 일곱 대접 심판 

이 세가지 심판은 요한시대~마지막 날까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i. 인 심판 à 인을 뗼 때마다 전쟁, 정복, 기근, 죽음 사건들이 벌어지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한 자들의 탄원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이 
때 견디는 자는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예수님 따르는 백성들(교회)입니다(7 장). 7 째 인을 뗄 때 
여호와의 날은 완성됩니다. 

ii. 나팔 심판 à 나팔이 불릴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지만 나라들은 옛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않습니다(9:20-21). 

10:1-11:13 에서 보여주는 성전과 두 증인은 이들에게 박해를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때 
갑자기 나타난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지만 곧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두루마리가 보여주는 교회 



(2 / 2)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사명, 즉, 어린양의 사랑의 희생을 본받고 따를 때 열방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고 나라들은 두려워합니다(11:19). 

대접 심판 전에 요한이 본 것은,  

12 장: 천상의 전쟁- 어린양의 죽음과 부활로 내쫓긴 뱀이 교회를 괴롭히고 세상 세력을 이용하여  

박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13 장: 세상의 전쟁 - 군사력을 주도하고 경제적 선동을 주도하는 두 짐승이 출현하는데 이들은  

로마 권세 아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14 장(전) 어린양의 복음 – 새 예루살렘을 보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합니다 
14 장(후) 최후 심판 – 하나님 백성에 대한 추수/인류의 악에 심판을 보여줍니다.  

iii. 대접 심판 또한 재앙을 일으키며,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아마겟돈 전쟁(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7 번째 대접 심판은 악의 완전히 패망을 보여줍니다. 

(4) 17 장-19 전 바벨론의 멸망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합니다.  

(5) 19 후-20 장: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마지막 전쟁 I(18:11-21) –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순교자들의 신원(20:1-7) – 성도의 천년 다스림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II(20:8-15) –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승리. 용/바벨론/추종자들의 영원한 결박.  

(6) 21-22 장 하늘과 땅의 혼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잔치를 통해 구약 약속들의 성취의 대향연이 벌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새 에덴동산/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성전입니다.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맺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에 동참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이 참 길을 완주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당신은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유롭게 말씀해 봅시다. 

2.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대항하는 적대세력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